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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행복감 간의 구조적인 역학관계를 

확인하여 보다 체계적인 노인의 여가활동 분야의 활성화 방안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 중, 유능적 동기를 제외하고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 휴식적 동기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인 지적, 사회적, 유능적, 휴식적 동기 요인 모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행복감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인 지적, 사회적, 

유능적, 휴식적 동기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dynamics between the leisure motivation, self-

efficacy, and happiness of the elderly to provide a lesson and invigoration strategies for the systematic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366 baby boomers who use the elderly 

welf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where the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6.0 and AMOS 26.0.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f the leisure motivations 

of the elderly, those other than competency motivation, that is, intellectu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and recuperative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happiness. Second, all the 

motivations for the elderly, that is, intellectual, social, competency, and recuperative motivations, had 

a positive impact on self-efficacy. Third, the self-efficacy of the elderly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happiness.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llectual, social, competency, and 

recuperative motivations and happiness, self-efficacy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elderly leisure welfare programs should be expanded in 

each local community, so that such programs could be used in various aspect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self-efficacy and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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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올해 우리나라 65 살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4%로 최근 10 년간 65 세 이

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하여, OECD 평균 2.6%의 1.7 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를 따르면 20 년 후인 2041 년에는 33.4%에 이를 것

이다. 이는 3 명 중 1 명이 고령자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2048 년에는 65 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의 37.4%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노인 국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1].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건강 문제를 수반하는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한국의 65 세 이

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이 경험

하는 정신건강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신 관련 의료 서

비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2]. 이러한 노인의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여가

활동은 노동이나 수면과 같은 필수 생활을 위한 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의미한다[3].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의 활력과 동기를 찾아주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른 세대보다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노인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4]. 즉, 노인의 여가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은퇴 후에 생리적인 필수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이 여가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는 ‘무엇인가 하고 남는 시간’이 아닌,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들의 자발적 선택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장년기의 여가의 개념과는 의미가 확연하

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5]. 그렇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남는 시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필요하다[6]. 

노년기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삶의 만족을 위해 여가활동이 중요한 이유로는 여가활동은 고

독이나 소외감에 따른 우울 증세를 감소시켜 심리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며, 노년기 삶의 

활력 및 의욕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7].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은 중풍, 

치매 등 신체·정신질환에 관한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위축된 

사회적 관계망을 보완하거나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다[8]. 이렇듯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부정적

인 생애사건에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이 되며, 가

족 친구와의 관계유지, 고독감 및 우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한편 이러한 노년기의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사고,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인지와 정서구조의 긍정적 작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9]. 이는 노년기에 특정한 목

표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이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행복감을 이룰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과 판

단에 대한 신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자기효능

감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하고, 선택하며,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볼 수 있다[10]. 자기효능감이 여가활동에서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 자

아실현 및 행복추구, 그리고 건강유지 및 증진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실천적 신념을 이루

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10].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여가 참여동기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몰입[11][12], 여

가 만족 및 삶의 질에 대한 단편적인 관계[13][14],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연구[15][16] 등

과 같은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여가에 대한 참여동기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동기 요

인이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심리적·정신적 변인이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시켜 왔기에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최근 노인의 여가 참여에 대한 중요와 관심이 강화되면서 여가에 대한 관여가 형성되고, 노인

들이 여가를 통해 행복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참여동기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역학관계를 확인하여 보다 체계적인 노인의 여가활동 분야의 활성

화 방안과 시사점을 제공하여 노인 여가 활동의 체계적안 맞춤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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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가 참여동기 

여가동기는 사람들의 여가행동 참여방식을 설명해주고 여가 참여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

을 주기 때문에[17], 여가 연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관심을 받아온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

다[18].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여가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지고 있다. 고동우[18]는 여가 

동기에 대한 심리적 추동(drive)의 문헌고찰을 통해 사람들의 내재적 동기로 시작된 여가활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심리적 변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고보숙과 최병길[19]은 여가동기를 여

가활동을 유도하는 욕구 또는 이유로 사람들의 여가 행동 참여방식을 설명해주고 여가 참여의 결

과를 이해하는 인지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현대용과 이훈래[20]는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에너지의 강도와 그것의 작용 방향 및 과정을 통칭하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국외 학자들

은 여가동기를 사람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심리적, 사회적 자극제로 정의하고[21], 여가

행동을 통한 내재적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개인이 내재적 보상을 추구하는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하고 있다[22]. 

Beard 와 Ragheb[21]는 여가활동을 참여하는데 있어서 동기에 대한 보편적인 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가장 근원적인 4 가지 여가욕구 차원을제시하였다. 그가 제

시한 4 가지 여가 동기는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 유능적 동기, 휴식적 동기가 있다. 그 중 지적 동

기는 인지적 자극을 통해 지식의 확대를 추구하는 욕구이며 학습, 심미적 동기, 창조 등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개인의 탐색, 발견, 사고, 학습 등과 같은 순수한정신적 활동과 관련된 동기이다. 사

회적 동기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욕구이며 우정이나 타인의 존경 등을 포함한다. 유능적 동기는 

여가 활동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확장하려는 기본적 성향으로, 건강, 숙달, 신체유

지 등을 위한 충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개인의 환경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기 확장 과정의 

일부이다. 마지막 휴식적 동기는 지식이나 물리적 자극 혹은 대인관계 등과 관련하여 과다한 자

극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이다[23].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최근 인간의 행동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인지적 관점으로 가장 중요하

게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다. Bandura[24]는 자기효능감을 어떠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조직·실행

하는 자신의 능력을 지각하는 특성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 및 과제수

행의 심리적 자신감이며 긍정적 사고 또는 행복감,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Zimmerman 외

[25]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끈기 있게 대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쉽게 포기하거나 문제를 회피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기대가 자기효능감을 의미한

다고 보았는데, 이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보다 동기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할지 알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결과기대는 행동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기효능감이 동기와 관련되어 성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여기서 결과 기대란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서 주어진 행동이 어떤 확실한 결과

를 유출할 것이라는 개인의 추측을 의미하는 반면에, 효능기대의 경우 결과획득에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한가에 대한 신념으로 결과를 생성해내는데 요구되는 행동을 개인이 성공

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확신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26]. 

또한 김우택[2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상황을 잘 이겨내는 데 필요한 모티베

이션 (motivation) 또는 인지자원과 행동과정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믿

음’으로 정의하며 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조승우와 김아영[28]은 일반적 자기효능

감이란 구체적 상황을 다루는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개인 능력에 관한 

판단이나 기대를 의미하며 이런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결정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및 수행 

수준을 결정 짓는다는 점에서 성취행동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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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복감 

행복감이란 단순히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쁨을 경험

하는 강도 및 빈도가 충분하여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되는데[29], 이는 행복

감의 하위요인이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 및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의 부재라고 제시한 Neubauer 외[30]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행복감에 관한 

명확한 정의 및 측정방식에 관해서는 국내외 연구에서 논란이 있었지만[31][32] 인지 및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주장에는 공통적이었다. 행복감은 정신건강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되

어 삶의 질이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등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통용되기도 한다[31]. 또한 건강이나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및 경제 상태 등의 

하위 영역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다수의 국내외 연구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전반적인 삶에 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서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고, 특정 하위 영

역에 관한 정서적 만족감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에 관한 정서적 만족감이라는 측면에서 주관적 안

녕감과 통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행복감은 학자들마나 구성요인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데, Lyubomirsky[33]는 행복감을 의도

적 활동,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이라고 구분하였고, 이경민[34]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구

성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 도덕적,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여 요인을 제시하

였다. 권석만[35]은 Argyle[36]의 옥스퍼드 행복감 척도 (OHQ: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행복감의 척도를 3 가지(내적 행복, 외적 행복, 자기조절 행복)로 구분

하였다. 또한, 김은미와 최명구[37]의 연구에서는 행복을 이루는 구성요인으로 사회경제수준, 신

체와 건강, 성별, 인종, 문화배경, 가족관계, 주관적 안녕감, 직업, 종교, 결혼, 주변 사람들과의 긍

정적 관계 등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2.4 선행연구 

2.4.1 여가 참여동기와 행복감 간의 관계 

여가활동에서의 참여동기는 결핍해소를 위해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활동참가의 원동력이 된다[38]. 일반적으로 운동 및 신체활동에 참여하

는 동기는 외적동기에 속하는 사회관계 증진이나 운동습득을 위해 참여하게 되지만, 이런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은 내적동기인 운동을 통한 즐거움과 만족감 획득이라는 것이다[39]. 이와 관

련되어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여가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왔고[40][41], 대부분의 연

구결과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참여는 심신건강에 있어 참여하지 않은 노인보다 긍정적으로 나타

났으며, 생활만족도와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의 여

가 참여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노년기의 적응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감과 

즐거움을 소생시켜주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

다[42]. 특히 운동 참여동기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만족했으며,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

다[42]. 따라서 행복감은 노인세대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

가 참여동기는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2.4.2 여가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노인에게 있어서 다양한 여가활동 중, 운동은 노화에 따른 변화 속도나 정도를 줄이고 우울, 스

트레스,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43]. 노대성[44]의 연구에서는 노인

의 웨이트 트레이닝 참여정도는 기간, 빈도, 강도에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검증하였고, 

최경희[45]의 연구에서는 노르딕 폴을 활용한 규칙적인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이러한 

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노인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지만, 다른 연령

층의 여가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충경[46]은 대학 교

양골프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참여동기 중 성취감 요인은 

자기효능감의 인지된 신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계곤과 설진배

[47]는 성인들의 스포츠 여가활동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교지



34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VOL. 10, NO. 3, SEPTEMBER 2022 

 

향적, 자기개발적, 취미오락적 참여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신체적 자기효능감 수준은 낮으

며, 가정지향적 참여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장유섭

[48]은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참가동기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가스포츠 참가

동기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2.4.3 자기효능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 및 과제수행에 심리적 자신감을 줌으로써 긍정적 생각 또는 행복감, 성

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노년기의 자기효능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

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선행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자기효능감은 아

동청소년기에 학업 또는 자아존중감 형성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와 관련된 연

구들이 비교적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된다. 권중돈과 손의성[49]은 자기효능감이 자

신감을 줌으로써 노인들에게 성취할 수 있는 용기 또는 도전의식을 고취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선과 최재희[50]는 생활무용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증진됨으

로써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51]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밝

혔다. 그러므로 노인이 될수록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인보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노인들

일수록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보이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노인들의 경우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자극을 받고 스스로 행동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52].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볼 때 자기효능감은 노인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주며, 

노화로 인해 상실되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노년기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모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가 행복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노인의 여

가 참여동기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  

 

 
Figure 1. Research Model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경기도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10 개소를 이용하는 노인 중, 1955년부터 1974

년 사이에 태어난 65 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퇴직이 이루어진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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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으로 한다. 자료수집은 비확률 표집방법 중 편의표집 (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여 

총 400 명을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서 대상층이 노인이므로 설문지 내용 및 응

답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자 및 훈련된 사회

복지학과 대학원생이 직접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 년 7 월 

19 일부터 동년 8 월 30 일까지 총 400 부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직접 조사과정에서 응답하기 원

치 않거나 부실한 설문지 34 부를 제외한 366 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남성 213명(58.2%), 여성 153 명(41.8%), 연령은 65 세-70 세 190명(51.9%), 71

세-75 세 86 명(23.5%), 76 세-80 세 79 명(21.6%), 81 세-85 세 7 명(1.9%), 86 세 이상 4 명(1.1%)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대해서는 무학이 24 명(6.6%), 초졸 107 명(29.2%), 중졸 86 명(23.5%), 고졸 

83 명(22.7%), 2 년제 대학 졸업 38 명(10.4%), 4 년제 대학 졸업 28 명(7.7%)이며, 결혼여부에 대해

서는 기혼 334 명(91.3%), 사별 30 명(8.2%), 기타 2 명(0.5%)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 형태에 대해

서는 부부세대 239 명(65.3%), 아들과 동거 15 명(4.1%), 딸과 동거 80 명(21.9%), 독신세대 30 명

(8.2%), 기타 2 명(0.5%)이며, 여가 소요시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1 시간 미민 14 명(3.8%), 1 시간-2

시간 미만 120 명(32.8%), 2시간-3 시간 미만 198 명(54.1%), 3 시간-4 시간 미만 24 명(6.6%), 4 시간 

이상 10 명(2.7%)으로 나타났다. 여가이용 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10 만원 미만 80 명

(21.9%), 10 만원– 20 만원 미만 197 명(53.8%), 20 만원– 30 만원 미만 57 명(15.6%), 30 만원-40 만

원 미만 14 명(3.8%), 40 만원-50 만원 미만 12 명(3.3%), 50 만원 이상 6 명(1.6%)이며, 응답자의 건

강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안좋다 6 명(1.6%), 안좋다 32 명(8.7%), 보통 135 명(36.9%), 좋다 167 명

(45.6%), 매우 좋다 26 명(7.1%)으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3.3.1 여가 참여동기 

본 연구에서의 여가동기 설문 문항은 Beard 와 Ragheb [21]이 개발한 여가동기 측정 도구 (LMS: 

leisure motivation scale)를 토대로 원형중[53]이 번안한 설문 문항이다. LMS 는 지적 동기(4 문항), 

사회적 동기(4 문항), 유능적 동기(4 문항), 휴식적 동기(4 문항)의 4 가지 요인인 총 16 문항을 여가

동기의 구성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 점)’부터 ‘매우 그렇다(5

점)’까지 5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참여동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여가 참여동기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지적 동기 0.769, 사회적 동기 0.814, 유능적 

동기 0.780, 휴식적 동기 0.745, 전체 0.808 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 설문 문항은 김아영과 차정은[54]이 개발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척

도를 김아영[55]이 수정한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 척도는 Sherer 와 Adams[56]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보완하면서, 하위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감(7 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2 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4 문항)의 3 가지 요인인 총 23 문항을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 점)’부터 ‘매우 그렇다(5 점)’까지 5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자신감 0.749, 자기조절 효능감 0.876, 과제난이도 선호 0.765, 전체 0.921 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3 행복감 

본 연구에서의 행복감 설문 문항은 Argyle[36]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 척도 (OHQ: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를 권석만[35]이 번안하고 최영옥[57]이 수정한 것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행복감은 외적행복(5 문항), 내적행복(5 문항), 자기조절행복(3 문

항)의 3 가지 요인인 총 13 문항으로 행복감 구성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 점)’부터 ‘매우 그렇다(5 점)’까지 5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행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외적행복 0.705, 

내적행복 0.703, 자기조절행복 0.636 전체 0.847 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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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0 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 자기

효능감, 행복감 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 간

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행복감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여가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행복감 변수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는 =473.866, df=194, 

GFI=0.894, AGFI=0.862, CFI=.0.915, IFI=0.916, RMR=0.060, RMSEA=0.063, CMIN/DF=2.443 등의 

적합도가 GFI, AGFI, CFI, IFI 는 0.8 이상, RMR 은 0.05 이하, RMSEA 는 0.08 이하로 나타나 모든 

지수들이 권장수준에 부합한 것을 알 수 있다[58].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λ)에 대한 기

준을 0.5 이상을 양호한 기준으로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이 최종 항목들

이 요인부하량(λ)이 0.595에서 0.921 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이 양호한 것을 검증하였

다. 또한 여가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행복감의 개념신뢰도 (CR: composite reliability) 및 평균분산

추출지수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 이상, 0.5 이상으로 나타나 모

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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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Path 
S.T 

β 
S.E. t-value CR AVE 

Motivation 

Intellect-ual  

→ IL1 .717 Fix - 

.848 .584 
→ IL2 .738 .090 11.142*** 

→ IL3 .609 .078 9.744*** 

→ IL4 .643 .091 10.189*** 

 

Social 

→ SC1 .671 Fix  - 

.890 .670 
→ SC2 .722 .100 11.389*** 

→ SC3 .774 .097 11.945*** 

→ SC4 .731 .086 11.498*** 

 

 
Compet-ent 

→ CP1 .623 Fix - 

.869 .628 
→ CP2 .621 .108 9.639*** 

→ CP3 .812 .110 11.506*** 

→ CP4 .725 .099 10.788*** 

 

 
Relaxati-on 

→ RX1 .647 Fix - .832 .556 

→ RX2 .621 .118 9.189*** 

→ RX3 .595 .124 8.911 

→ RX4 .753 .121 10.212*** 

 

 
Self-efficacy 

→ Confidence .796 Fix - .926 .808 

→ Self-regulation 

effect 

.921 .063 19.683 

→ Prefer task 
difficulty 

.822 .056 17.408*** 

 
 

Happiness 

→ External  .846 Fix - .879 .710 

→ Inner .776 .069 14.163*** 

→ Self-regulation  .682 .062 12.703*** 

***p<.001 

 

4.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여가 참여동기(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 유능적 동기, 휴식적 동기), 자기

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행복감(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

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가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유능적 동기

가 자기조절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r=.645, p<.01), 여가 참여동

기와 행복감 간의 관계는 유능적 동기가 내적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r=.305, p<.01), 자기효능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는 자신감이 내적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442, p<.01). 

본 연구 변인인 여가 참여동기(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 유능적 동기, 휴식적 동기),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행복감(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의 각 하

위변수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왜도는 절대값 3 미만, 첨도

는 절대값 10 미만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본 결과 절대값 기준으로 왜도 0.040∼0.978, 첨도 0.115

∼0.739 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58].  

 

Table 2. Correlation 

표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 1                 

2 .229** 1              

3 .154** .3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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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2** .212** .258** 1           

5 .033 .356** .511** .321** 1        

6 .071 .459** .645** .356** .633** 1      

7 .102 .472** .539** .376** .657** .657** 1    

8 .216** .026 .215** .247** .348** .299** .254** 1     

9 .265** .134* .305** .261** .442** .374** .324** .655** 1   

10 .101 .008 .202** .247** .339** .308** .231** .610** .480** 1 

Mean 3.73 3.26 3.70 4.22 4.03 3.95 3.80 3.72 3.41 4.17 

SD .763 .910 .860 .775 .787 .841 .745 .766 .822 .744 

skew -.410 -.055 -.173 -.978 -.565 -.439 -.450 -.327 -.040 -.865 

kurtosis -.159 -.401 -.733 .351 -.389 -.739 -.160 -.544 -.401 .115 

**p<.01, *p<.05 
Motivation: 1: Intellectual, 2: Social, 3: Competent, 4: Relaxation 

Self-efficacy 5: Confidence, 6: Self-regulation effect, 7: Prefer task difficulty 
Happiness 8: External, 9: Inner, 10: Self-regulation 

 

4.3 가설검증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연구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3>과 같으며, , GFI, AGFI, CFI, IFI, RMR, RMSEA, 

/df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58]. 

또한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준화 계수를 <표 4>에서 살펴본 결과, 

여가 참여동기 중 지적 동기(β=.345, p<.001), 사회적 동기(β=.149, p<.05), 휴식적 동기(β=.260, 

p<.001)는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 참여동기 중 지적 동기(β

=.145 p<.01), 사회적 동기(β=.284, p<.001), 유능적 동기(β=.553, p<.001), 휴식적 동기(β=.251, 

p<.001)는 모두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행복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54, p<.01). 

 

Table 3. Research Model fit 

표 3. 연구모형 적합도 

(p) df GFI AGFI CFI IFI RMR RMSEA 

414.754 
(p=0.000) 

191 .904 .877 .921 .920 .058 .068 

 

Table 4.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표 4. 연구가설 검증 결과 

Hypothesis S.T β S.E. C.R. p 

H1 

Intellectual  → 

Happiness 

.345 .059 5.176*** .000 

Social → .149 .064 1.973* .049 

Competent → .124 .091 1.265 .206 

Relaxation → .260 .078 3.566*** .000 

H2 Intellectual  →  
 

Self-efficacy 

.145 .041 3.071** .002 

Social → .284 .046 5.074*** .000 

Competent → .553 .061 8.089*** .000 

Relaxation → .251 .054 4.802*** .000 

H3 Self-efficacy → Happiness .354 .120 3.052** .002 

***p<.001, **p<.01, *p<.05 

 

다음 <표 5>는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여가 참여동기 중, 지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휴식적 동기는 행복감

에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p<.05), 유능적 동기는 행복감에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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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p>.05). 또한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수준 p<.05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가 참여동기 중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 및 휴식적 동기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

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고, 유능적 동기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과 Kenny[60]가 제시한 Sobel-test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여가 참여동기인 지적 동기(Z-

value=2.148, p<.05), 사회적 동기(Z-value=2.610, p<.01), 유능적 동기(Z-value=2.854, p<.01), 휴식적 

동기(Z-value=2.576, p<.01)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5. Indirect effect analysis of self-efficacy 

표 5.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 

Independent 
variable 

  

Dependa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Intellectual  

 
Happiness 

.345*** .000 .051** .010 .355*** .000 

Social .149* .049 .100* .012 .161** .007 

Competent .124 .206 .196* .012 .136* .014 

Relaxation .260*** .000 .089** .008 .268*** .000 

***p<.001, **p<.01, *p<.05 

 

Table 6. Sobel-test result of self-efficacy 

표 6. 자기효능감의 Sobel-test 결과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a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Intellectual   

 
Self-efficacy 

 

 
Happiness 

2.148* .032 

Social 2.610** .009 

Competent 2.854** .004 

Relaxation 2.576** .010 

**p<.01, *p<.05 

 

 

Ⅴ. 결론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앞으로 노인 연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여가 참여동

기, 자기효능감, 행복감의 변인들 관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함으로써 노인세대의 바

람직한 여가활동 및 질 높은 여가경험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방향성 및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도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퇴직이 이루어진 366 명을 대상으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

석은 SPSS 26.0 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가 참여동기 중, 유능적 동

기를 제외하고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 휴식적 동기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노인들이 여가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체력증진 등을 위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호기심 자극, 휴식과 안정을 위한 것으로 행복감을 증진시켜주는 요인임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재희와 이화석[42]의 연구 결과와 같이 노년기의 여가 참여동

기는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 및 즐거움을 향상시켜주는 요인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

서 베이비부머 노인들은 필요에 의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휴식, 스트레스 

해소 등과 같은 개인의 만족을 위한 여가활동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가 참여동기인 지적, 

사회적, 유능적, 휴식적 동기 요인 모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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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일을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여가활동을 통해 신체적 기량을 개선하고 싶어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싶을수록 자기

효능감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계곤과 설진배[47]의 연구에서 성인

들의 여가활동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결과와 맥을 함

께한다. 따라서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좀 더 

많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을 계발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인들

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행복감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더 

높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박영신과 김의철[51]의 연구 결과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어

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복감이 높다진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 및 과제수행에 심리적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써 행복감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은 행복감을 예

언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즉, 노인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 자신의 효능감을 증진시켜 자신감

이 향상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인 지적, 사회적, 유능적, 휴식적 동기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여가에 참여하는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행

복감이 더욱 향상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그 행복감은 더욱 강해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들이 여가활동 참여함으로써 행복감의 향상은 절대적이므로, 노

인들이 정신적으로 소외감과 고독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에서 여가활동을 매개로 타인들과 함께 

활동을 하며, 자기효능감 향상과 행복감을 높인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노인의 여가 참여동기는 노인의 자기효능감,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각 지역사회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노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보다 더 증가된 자기효능감, 

행복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가나 사회는 베이비부머의 여가인식교육 및 또래집단 사회관계망과 여가기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가의 조건(경제적 및 교육수준)에 맞는 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컨설팅을 통한 

‘맞춤여가 (Taylor made leisure)’정책을 통해 집단 간 맞춤형 여가시대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여 맞춤여가 활성화로 여가만족도를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점 및 이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들의 결과행동을 자기효능감과 행복감으로 한정 지어 살펴보

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결과 행동을 추가하여 살펴보면 더욱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여가 참여동기에 관한 반응 차이를 살펴보

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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